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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복음주의 루터 교회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손으로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주후 1세기에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자마자 그들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사도행전16:9-10). 즉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빌립보, 데살로니가와 베뢰아에 있는 교회 회중들과 마게도냐의 시골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 회중들을 찾아 갔던 것입니다. 그 공동체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던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신앙공동체에게 이 미션의 소명에 관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후서8:2). 

오늘날 우리는 개인과 회중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사역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부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일에 관하여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랜 세대 전에 마게도냐인들이 보여주었던 그 연보의 열심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에 있었던 그 분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헌금을 하는 동기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고 (고후8:5) 그리고 나서 그들 자신을 “하나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기” (고후 8:5)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헌신과 영적 성숙의 행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마게도냐의 회중들은 그들의 경계를 뛰어 넘어서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인 능력을 초월하여 구호의 손을 뻗었습니다. “…힘대로 할 뿐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고후 8:3-4). 이것은 바로 마게도냐인들이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사랑의 행위를 보여준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으로 부터의 소명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경계와 지역사회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크리스챤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도록 인도했던 것입니다. 

마게도냐인들이 또한 실천했던 것은 희생적인 기부였습니다. 그들의 본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우리의 돈을 보낼수 있을까”라고 물었던 반면에 오늘날 크리스챤들은 “돕고 싶은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분들에 관해서 듣거나 의도적인 학대나 예상치 못했던 재난의 피해자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크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마게도냐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 자신의 것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 뿐 아니라 (고후8:5). 그것은 자비스러운 동정의 행위였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인들이 “그들의 힘에 지나도록’  (고후 8:3) 드렸으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고후8:2)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인들이 이러한 관대히 베푸는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강인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적고 있습니다. 이 일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고후 8:2) 일어난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경제적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된 공동체로서 이웃들에 대한 자비심과 관대함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믿음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초점은 동일한 감사와 관대함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견고한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의 재발견


감사와 관대함의 정신








